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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 연구에 AI 기술 접목해
장애인 재활치료 새 지평 연다 

- 국립재활원, 'AI와 재활로봇 워크숍' 개최, 
AI·로봇·표준 분야 산학연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의 -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5월 26일(화) 오후 12시 45분 국립재활

원 나래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활로봇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 ‘AI와 재활로봇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이 주관

하는 행사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공유

하고 이를 재활로봇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로봇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재활로봇에 접목될 경우, 장애인뿐 아니

라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하여 장애발생 정도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적응, 지역사회 조기복귀 등

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2개 세션과 패널 토의로 구성되었으며, 재활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AI 연구현황과 로봇기술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한다.

  ‘AI와 재활’ 세션에서는 박상현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멀티모달 생체 신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을, 유영재 교수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컴퓨터공학부)가 ‘물리적 상식 추론(Physical 

Commonsense Reasoning)’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로봇과 표준’ 세션에서는 전종홍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

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이 ‘IEC 63521* 인공지능 의료기기 성능평

가 프로세스 표준과 로봇 분야 적용’을, 고경철 부회장(한국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 고영테크놀러지 AI기술 고문)이 ‘Physical AI 기반 로봇 기술 현황’을 

소개한다. 모든 세션을 마친 후 패널토의를 통해 AI와 재활로봇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 (IEC 63521) AI·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AI 기술이 의료·로봇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만큼, 재활로봇 연구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재활로

봇 분야에 AI 접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그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재

활로봇중개연구에 힘써왔으며 재활로봇 상용화뿐 아니라 재활로봇을 통

한 보행치료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

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재활로봇 발전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

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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